
机

불불기기 22554477년년((서서기기 22000033년년)) 1100월월 11일일 수수요요일일((주주간간)) 제제 444411 호호 77www.buddhanews.com 十十方方世世界界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www.dgbbs.co.kr FM94.5MHz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한 통화당 2,000원)

화성 용주사‘효축제’

孝하면

心풍성해져요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어긴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말을 꺼내는 것조

차‘구닥다리’취급 받을까 망설여지는 현대에도 효(孝)는 여전히 유효한 덕목

일까?

풍랑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어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뒷방 노인

네’소리에섭섭함을느낄때가더많았던‘어르신’들이모처럼가을축제의주

인공으로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한 용주사(주지 정락)가 9월 20일 개최

한‘제1회화성용주사승무제’는하고많은우리나라의축제중에서도나이많

은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의 유일한 축제라 할만하다. ‘효행본찰’

용주사와 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용주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1천여 명과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손학규 경기도

지사 내외,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해 엷어져 가는 효의

의미를되새겼다.

여느고찰과달리차도옆평지에자리잡고있는용주사는조선왕조임금중

에서도 효자로 소문난 정조 임금의 효심이 깃듯 절이다. 보경 스님으로부터 <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감동 받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재의

‘융릉(�陵)’으로 옮기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願刹)로 세운‘효찰(孝刹)’

인 것이다.(1790년) 또한 시인 조지훈이 19살 되던 1939년 어느 이름모를 스님

이 추는 승무를 보고 저 유명한 시‘승무’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조지훈보다

150여년앞서, 아버지의묘소를참배하기위해자주이곳에들렀던정조도승

무를 보지 않았을까? 정조의 효심이 2백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승무제’로

되살아나는순간이다.

총3부(백수연-승무제-산사음악회)로진행된이날축제는어르신들께만수

무강을 기원하는‘백수연(白壽宴, 백수는 아흔아홉살을 일컫는 말로‘百’에서

‘一’을빼면99가되고‘白’이되는데서유래한다)’이열었다. 

백수연은정조가화성으로행차해어머니인혜경궁홍씨의회갑잔치를열었

다는기록을바탕으로, 조선시대궁중진찬연(進饌宴)에따라그형식과격식을

재현한행사. 회갑이상된어른의생신에자제들이술을올리며오래사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수연(壽宴)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헌수가장례

(獻壽家長禮)’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70~80살

이 된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직접 지팡이를 하사하며 만수무강을 기

원했다는기록도전해온다.

이날 백수연에는 허언년 할머니(105세) 등 화성시에 거주하는 99세 이상 어

르신 16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7명이 참석했고, 우호태 화성시장 내

외가아들ㆍ딸이돼꽃을바치고(獻花, 헌화), 술을따르고(壽酒禮, 수주례), 대나

무로만든지팡이(    杖, 궤장)를올렸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김복련 선생과 그 문하생들은‘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을 쓰고 화성재인청류 승무를 선보였다. 승무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중

생을제도한다는내용을춤으로엮은것. 손학규경기도지사는“시를들을기회

는 많지만 승무를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느

낌”이라며“‘승무제’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해지

는자리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

어르신들을위한축제는산사음악회로이어졌다. 불자개그맨김병조씨의사

회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국악관현악단 오느름(대표 김회경)의 연주와 국악

인김성녀(중앙대교수), 경기민요이수자최수정씨등이출연해한껏흥을돋우

었다가사물놀이와국악관현악단을위한‘신모듬’(박범훈곡)으로어울림의장

을연출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정조는 어머니의 회갑 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성과 그 인근의 노인, 결손 가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는

등 각계각층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어르신들

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승무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보

다 다양화해‘승무제’를 화성시의 지역 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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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불교어우러진유일한축제

75세이상1천여어르신한자리

백수연,승무제로만수무강기원

정조의효심,이웃사랑살아난듯�
◇제2부승무제의한장면.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가 어르신들께
술잔을올리며만수무강을축원하고있다.

◇9월20일열린‘제1회화성용주사승무제’는어르신들이주인공이되는거의유일한가을축제다.


